
Shell, 중국 석유화학 투자 본격화
CNOOC와 43억달러 합작투자 … 중국이 FDI 최대 수혜국 부상

세계자본의 중국 투자규모가 날로 증가해 중국이 세계 자본의 블랙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.

영국 Shell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(CNOOC)와 합작으로 43억달러(약 5조6000억원)를 투자해 석유화학 컴플

렉스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.

2년 전 처음으로 합작회사를 출범시켰던 양사의 발표는 석유화학 투자로는 중국 최대이다. 투자규모로는

2002년 상반기 일본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(FDI) 전체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이다.

10월에는 중국 둥펑자동차와 제휴한 닛산자동차가 트럭 생산라인 건설에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

바 있다.

중국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중국은 연평균 8%에 근접하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

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

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는 2002년 중국(500억달러)이 미국(440억달러)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FDI 수혜

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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